
口解 說口

한글 字母名과 排列J[直의 變選

현채 한글의 子훌은 ‘끼， L , t:, 2 , P , 님， 人 0 ， Ãt 숭， 큐， E , 효， 동’ 

의 순서 로， 母音윤 ‘ }. F. ì , 퀴 , ..l-, .ll-., T , 11, - 1 ’ 의 순서 로 배 열되 고 
있다. 또 그 名稱은， 子音운- ‘커역， 니운， 다금，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윷， 치윷， 키융， 티을， 피융， 히융’￡로， 母音윤 그 音價가 바로 이릎이 되어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 이 1 로 되어 있다. 그런떠1 첩11民1E音 창제 당 

시에는 한끌 字æ의 구체적인 명갱이 밝혀져 있지 않올 뿐 아니라， 그 배열도 ‘ ì , 

격， ò , t:., E , L , l:J, 표， '0, Ã , 숭， 人 0 ， 승， 。’ e., t::. ’와 ‘ • -, .1 , 

..1-, 1-. T , ì , -"-, F. ìf, ~ ’로 되어 있어 지금의 것과는 판야하게 다르다. 

그러연 현재의 字æ名과 그 排列順은 어먼 과정을 거쳐 형성이 되었는가? 이 운 

체에 대한 태당운 中宗 혜의 譯官이었던 崔世珍의 「링11훌字會J (1 527)에서부터 구해 

야 할 것 이 다. 왜 냐하연 「허|훌字會」는 1E音 創製 후의 운현...2..로는 최 초로 한글 字

母의 이릎이 記錄되어 있올 뿐 아니라， 그 이릎과 배옐이 도표와 같이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기 예운이다. 

〈표 1) r訓慶字홈J (凡~J) 의 字æ名과 그 배 열 

〈꽃률〉 

끼 」 ζ e. p 닙 /、 & 

其않 E隱 池(末) 짧Z 眉音 非물 時(衣) 異癡

격 E n ^숭 A 。 송 

(箕3 治皮之짧而伊 .~ 

(cf휠훌〉 

: 初훌훌終훌훌通用八字 

:初聲獨用八字

1- 10 키 켜 ..L .,u.. T 1í - 1 
阿 쩔 於 金 홈 要 牛 由 5훌 훌 뿔 ; 中贊獨用十一字

(末， 衣， 箕는 훨11우로 읽혀 각각 ‘금’， ‘웃’， ‘키’가 되며， 應， 뻗， 뿔는 中

聲의 풍만 취함) 

표 1에 의하연， 初聲獨用八字와 中聲의 ‘ • ’를 제외하면 「訓훌字會」의 字母名파 그 

배열은 지긍과 완천히 일치됨을 알 수 있다. 학라서 崔世珍이 치금의 字母名파 배 

열에 대한 그 토대를 쿠축해 놓윤 것으로 생각해 폴 수 있다. 

그러냐 「밟|훌字會」의 記錄은 이미 천흥적요로 쓰여 오먼 것과 갚용 관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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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러 각도에서 學者틀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이 판계와 이후의 연천을 연의상 

字a名과 배옐로 장을 구멸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I. 한글 字母名의 變遭

앞에서 치적한 바와 같이 「혜|훌字會」 凡例가 보여 주는 사살은， 崔世珍이 최초혹 

字母에 이릎을 부여하고 또 그 순서를 결정한 사랑으로생각하게 할 근거카 되고 도 

이를 많定事實로 한동안 받아들이게 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崔世珍이 독창 

적무로 한글 字母의 이음을 지었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데， 그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崔世珍은 직엽이 譯官A로漢語와更文에 관한 한 당대 제 1 의 종재로， 그의 

엽 적 안 「觀譯老ε大J. r觀譯朴通事J. r老朴集賢J. r四聲通解J. r更文輯賢」 둥도 다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이다. 그렌데 國語學者로서의 그의 엽적은 거의 없다. 유영한 

「헤|豪字會」도 국어학에 판계펀 저서가 아니라 아동을 위한 漢字敎習書호， 凡例에 

있는 國語學史的A로 意味롤 치니는 내용을 그가 새로이 연구해 소개할 자리는 아 

니다. 이 사살은 구체적A로 ‘끓文字母洛所謂反切二十七字’와 같이 당시 일반에 

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채택한 것을 뭇하는 ‘f용所謂’를 비롯하여 「힘1/쫓字會」‘ 

도처에 보이는 ‘깜稱’， ‘洛呼’， ‘%作’과 같은 표현에 의해 뒷밭침될 수 있다. 

둘째 , ‘初聲終聲通用八字· 와 ’初聲獨用八字’ 의 규정 은. r訓民표音」 解例本이 발견 

되기 전까지는 崔世珍의 독단에 의한 것으로 오해밭운 일이 있었A나， 解例本 발견 

이후에 崔世珍이 당시의 표기 관챙을 기록해 놓운 것에 불과한 사실임이 밝혀졌는 

데， 이정 또한 崔世珍이 망시의 관행에 충살하였다는 청을 말해주고 있다. 

세째. r회1/豪字會」의 字母 배열 순서 중 모음의 배열이 ‘ t. F.'1. 9 . ...l.. • ..u... 

T. π，-， 1 ， • ’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와 같은 오음의 배열이 申웠빼가 지은 

「四製通댔」 凡例에 보이 는 점 이 다. 

네 째 는 「訓民正音」 훌흥解本에 서 보이 는 字母名의 흔적 이 다. 즉 훌종解本의 中聲에1 

대한 설영에서 陽住母音 系列안 ‘ ...l... }. ..u... F ’의 뒤에는 당시의 오음소화 

규칙에 짜라 助詞 ‘는’이 오고， 陰性짧흡인 ‘- T. 1. τ. 9 ’의 뒤에는 ‘는’이 

오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표音 창제 당시부터 이미 모음의 音價가 바로 그 이픔이 

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단 中性母音 ‘ 1 ’는 ‘는 1 에 선챙하는데， 이는 당시 

中{生母숍 ‘ 1 ’ 가 陽性의 助詞를 취 하는 경 향을 만영 하고 있는 것 A로. r힘1/民正音」 

끓解本에서도 이 점은 예외가 없다(예 : 易(영)는 쉬 불 써라). 따라서 「칩11薰字會」에 

서는 이 사실을 ‘阿， 也， 於， 용’ 둥과 같이 漢字로 표기해 놓응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訓民正音」 꿇解本에서 初聲의 音價를 설영하는 부분융 자세히 보면 ‘「는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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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는’， ‘&는’ 둥과 같이 ‘는’이 오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은 ‘「’ 퉁이 자 

읍 아닌 陽住母音이나 ‘ 1 ’로 끝냐는 말로 읽렸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母音
둘이 이미 음가대로 읽렀음이 말해 주듯이 子홉들도 양성모읍 또는 ‘ 1 ’모읍의 도움 

을 얻어 ‘ 7 , 가， 고， 가， 교’나 ‘기’ 중의 한 가지로 읽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後代에 子音을 ‘기， 니， 다， 리…’로 읽는 관습이 오래 지속되고 있였다는 정을 그L 

려한다연 正音 창제시 子音 17字는 다음과 같이 읽렀을 것무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 

기， 키， 에， 다， 티， 니， 비， 피， 미， 지， 치， 시， 히， 허， 이， 리， 이 

이 와같이 「訓民표音」에 서 母音이 음가대 로， 子音이 ‘기 , 키 , 야 …’ 와 같이 읽 한’ 

것으로 본다연 결국 「訓훌字會」와의 차이는 初聲終聲通用字안 ‘기， "L, C , 2., 0 

님， À , ò ’의 8자에 국한된다. 

이상 네가지 사실 외에도 몇 가치를 더 둘 수 있지만， 지금 제시판 사실로도， 1회JfI 

훌字會」에서 보이는 여러 사실들이 崔世珍의 독자적인 천해가 아니라 이마 당시에 

보펀， 관습화되어 있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崔世珍의 업척을 단순효F 

게 판슴을 정리해 놓은 것에만 국한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천해 주는 것만은 플렁이 없다. 

그렌데 「訓民표흡」과 「訓쫓字會」의 字母名의 ~]쿄에서 그 배옐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두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 E’이 사라진 정 

2) 初聲終聲通用八字의 이 릉이 ‘기 역 , 니 은， 버 금 …’ 과 같이 2音節로 바뀐 점 

이 중 ‘5’은 창제 당시부터 륙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어의 표기에 쓰이지 않 

고 이후 곧 폐지되었A으로 특옐한 설명이 필요없다. 문제는 어앵게 해서 ‘기， 니， 

다 ... ’가 ‘기역， 니은， 디금…’으로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1訓民正音」解例

本에 영시되어 있는 ‘八終聲可足用也’의 규정을 당시 운헌에서는 대개 준수하여 실 

제 표기에 반영하였으으로， 교육상 終聲에서의 이들의 音價를 그 명칭에 반영시켜샤 

할 실제적인 필요성이 있었기 예문에 정음 창제 이후 어먼 단계에서 終聲의 音價를­

나타내기 위해 부득이 ‘A ’ 뒤에 초성을 되풀이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펀다. 이 

에 짜라初聲終聲通用字의 명칭윤 ‘기옥’， ‘니은’， ‘다음’， ‘리을’， ‘마음’， ‘바읍’ 

‘시웃’， ‘아 (òl)웅’으로 풀리게 되었을 것이다(‘&’운 「칩Jj豪字會」에서는 ‘이웅’ (異

癡)으로 되어 있으냐 천 단계에서는 ‘ ò] 웅’ A로 읽혔을 카능성도 있음). 

이렇게 판슐척A로 音價를 설명하던 것을 崔世珍이 漢字로 記錄한 것A로 보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유’， ‘을’， ‘웃’의 音이나 링11을 가진 漢字가 없어 부득이 ‘않’， 

‘末’， ‘衣’을 이용하케 되었고 이에 짜라 ‘기’， ‘ c ’, ‘λ ’의 이릎이 ‘기역’，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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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 ‘시옷’으호 변화펀 것A로 보이며 이것이 그내로 굳어져 후대의 이음￡로 남 

게 펀 것이다. 그런데 ‘&’의 영칭이 ‘ ò] 웅’ 아닌 ‘이웅’ (훌癡)으로 원 것윤 ‘&’이 

初聲終聲通用字인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 왜 냐하연 ’이’는 ‘&’의 初聲을 반영하지 

않기 혜문이다. 이는 당시 사랑율이 ‘&’과 ‘。’을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또 「힘11薰 

字會」 당시에 이미 初聲에서 ‘&’이 쓰이지 않게 완 결과에 의한 것이다. 결국 ‘&’ 

의 영칭인 ‘이웅’은 終聲에서만 ‘&’의 음가흘 반영하고 初꿇에서는 ‘。’와 구별이 

되지 않는 촌재가 되었으며. 이후에 初聲獨用字안 ‘。’과 ‘ 6' 이 합류되어 하냐로 

흥합되어 배렬 소치를 남겨놓고 있다. 

「힘"훌字會」 이후에는 대캐 「힘11훌字會」의 字母名이 유치’되고 있다. 다만 ‘A’이 

17세기에 사라지고 (음운 jL:>. j의 상실은 15세기 후반-16세기 초에 이루어칩). ‘。’

이 완천히 ‘&‘에 영합되어 文字上」ζ로 ‘。’， 명갱으로는 ‘이응’￡로 펀 언화가 있 

을 정 도이 다. 또 石l뼈의 「월文據考J (1846). 池錫永의 「新訂國文J.(1905) 둥 갓간이 

‘기역’， ‘다긍.， ‘시윷’ 대신 다릎자음 영칭과 마찬가지로 ’기육’， ‘다음’， ‘시웃’ 

A로 불리고 있는 것이 눈에 결다. 

그러 다가 初꿇獨用字가 初聲終聲通用字와 마찬가지 로 2 音節의 이 릎~，로 불리 기 

시작하는 껏윤 魚允連의 「國文따究J (l9 09) 동에서 비롯펀다. r國文와究」에서의 子

音의 이픔은 

&이응 기기유 」니윤 E다음 E리을 디마음 H 비융 λ시웃 ;>:;.:<]윷 승히융 

견키융 E 티을 표피융 숭치윷 

과 같이 울리고 있다. 0] 영칭윤 宋騎用의 「國文lift究J (1 909) 에서도 보이며， 學部 얀 

의 國文lift究所의 「國文E자究훌훌定案J (19.09) 에 서 도 채 택 이 되 고 있 다. 

그렌데 1933년 햄解꿇學會에 서 제 정 한 한끌 맞춤법 통일 얀에 서 는 ‘커 욕’ , ‘다 음’ 

‘시웃’ 대신 천통적으로 채택되어 내려온 명칭인 ‘기역， ‘다금’， ‘시옷’을 받아둘 

여 이 벙칭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긍까지 말해온 子흡과 母音의 명칭변화흘 다시 요약하연 다음과 같다(字母의 

배열은 연의상 지금의 순서에 짜릉). 

1. 母音은 IE音 창제 이후로 지금까지 그 음가가 바로 이릉우로 불리워 오고 있다 

2. 子音운 대개 다음의 단계를 거쳐 지금에 이른다. 

가. 정음 창체 덩:시 

· 기 니 다 리 미 ~1 시 에 : 初聲終꿇通用字 

• 지 치 키 티 피 이 히 히 이 : 初聲獨用字

나. 정 음 창제 이 후에 서 「힘11뚫字會」 사이 

• 기옥 니은 다음 리을 미음 비융 시웃 이 (ò1)웅 : 初聲終聲通用字

• 치 .::<J 키 티 에 이 히 이 t 初聲獨用字

다 r칩11훌字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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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니윤 다금 리을 마음 비읍 시옷 이융 : 初聲終聲通用字

• 지 치 키 티 피 이 히 이 : 初聲獨用字

하. 개화커 

키육 니은 다음 리을 마음 비융 시웃 이융 지윷 치윷 키융 티을 피읍 히좋 

마. 한글 맞춤엽 통일안 ~ 지금 
키역 니운 다긍 리을 미음세음 시옷 이웅 지윷 치윷 키융 다을 피융 히좋 

현채의 자음의 명칭운 직정척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하고 있는데， 이 영 

킹에 다음과 같은 운제가 있음도 싱싱치 않게 지석되기도 한다. 첫째， 일반척으 

로 풍자의 이릎윤 그 을자의 음가를 란영하는데， 終웰의 ‘λt Ã , *, 큐， E , 효， 
송’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지 뭇하고， 둘째 ‘기역’. ‘다긍’， ‘시옷’과 같이 예외척 

인 명칭이 있으며， 세째 자음의 이릎이 2음철로 되어있어， 교육상무로 어렵고 기억 

하기에 불펀하다는 점 퉁이다. 따라서 보다 간결한 자음의 이릎이 만들에져야 한다 

는 의견이 한펀에서 대두되키도 하고 있다. 

한글 字母 排列의 變選
n 
M 

「訓民IE흡」과 「힘11慶字會」에 서 의 기 본 字母의 배 옐 순서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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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의해서 우리는 「訓民표훌」파 「링11쫓字會」의 字母의 배열은 그것이 ‘牙폼 

룡P훌’의 골격을 지키고 있는 첨만 비슷할 뿐， 냐머지 부분은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힘11豪字會」가 말해주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正音 창제 이래로 형성되어 온 

천통에 갚이 판켠이 되어 있음에 내해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연 字母의 배영은 

그것과 우슨 판켠을 지을 수 있는 것일까? 우선 母훌의 배열은 申꿨f용의 「四聲通

댔」의 凡例와 말정한 판계가 있는 것우후 보안다. 즉 「四聲通탔」의 凡例에서 ‘냉Q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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聲 l- H 9 張口之字， 貝IJ初聲所發之口不變， ..L..u..Tπ縮口之字. JlIJ初聲所發之줌不變” 

에서 母音이 ‘l- F -1 ~..l....>.L Tlí’의 순￡로 배열이 되고 있는데， 기본자인 ‘ '-1 ’ 

를 제 외 하고는 「회11쫓字會」와 그 순서 가 같다. 그런데 이 배 열은 「四聲通탔」 凡例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閒口度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안다. 

이후 母홉의 배영 순서는 한글 맞충뱅 통얼안에서 ‘ • ’를 없애버린 것율 제외하 

고는 그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子音윤 〈표 3)에 의 하연 「訓民正音」과 「힘11훌字會」의 연관성 이 거 의 없는 것￡록 

보인다. 그련데 「링Ij慶字會』의 子흡 배열을 살펴 보면 앞의 8자는 初終聲通用字이고 

뒤의 8자는 初聲獨用字임융 얄 수 있다. 이 배열윤 解例의 文字 사용의 방법과 밀 

정한 판계를 가지는 것으로 「힐Ij쫓字會」와 「訓民正音」의 자음의 배열의 연판성은 여 

기에 있다. 

解例本에서 ‘ ì6c ，-1:j pλE ’ 이상 8자를 通用字로 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에 따라 〈표 3)의 「訓民표흡」 자음의 배열에서 이를 앞으로 옮겨 다시 배열하연 다 

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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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배옐은 글자 운용에 관계판 실용적안 것￡로 이것이 이후에 교육에 채 

택 이 되 였을 가능성 이 크다. r訓쫓字會」의 배 열도 이 런 전흥과 관계 가 있음에 플령 

이 없다. 

그런데 〈표 4)와 〈표 3)의 「힐11좋字會」의 자음의 배 열을 비교하연 다음과 같은 相

異點을 발견할 수 있다. 

(通用字에서) 

1) ‘&’이 끝으로 칸 점 

2) 좀音 ‘도’과 ‘」’， 흩훌 ‘ H ’과 ‘ n ’의 순서가 바뀐 정 

3) ‘ E ’이 ‘ E ’다음으로 간 점 

(獨用字에서) 

1) “ E ’이 없어진 점 

2) ‘ A ’ 이 ‘*’ 다음으로 간 접 

3) p흩音 ‘승’고1- ‘。’의 순서가 바뀐 첨 

「訓民正音」파 「회11몇字會」의 자음 배열에 변화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운 

섣영이 가능하다. 

첫째， ‘&’이 끝_2_로 간 것은 당시 사랑틀이 ‘&’과 ‘。’을 비슷하게 생각하였키‘ 

혜문에 이를 嘴좁획‘ 위치에 옮긴 것이다. r힘Ij훌字會」에서 ‘&’을 ‘이웅’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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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이런 흔동의 결과이다. 

둘째， ‘ L 0 ’이 ‘ C , 1:l’ 앞으로 은 것은 기본 골자를 앞으로 보내려고 한 것으 

로 獨用字 ‘。’이 ‘효’ 앞에 온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세째， ‘ E ’이 ‘ I ’ 뒤에 온 것윤 ‘ E ’이 半줌音이지만 폼흡파 그 類플 같이하는 

것A로 보았기 혜운이다. 半&청音 ‘ 4’야 ‘70;’ 뉘에 온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네째， ‘ E’은 正音 창제 당시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말 표기에 쓰。l 

지 않고， 공 폐기되었￡며 이 런 점에서 「訓훌字會」에서 ‘ E’이 사라지게 펀 것이다. 

이와 같은 연화는 정음 창제이후 약 80여년간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 

4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 記錄의 과정에서 崔世珍의 독창이 가미되었올 가능성을 

천혀 부안할 수는 없다. 

「링11윷字會」 이후 자음의 배열응 다소 변화카 있어， ‘&’, ‘ 4’이 없어지고 ‘ z ’, 

‘*’이 ‘큐’의 앞」즈로 오게 되었다. 이중 ‘ A’윤 음카의 소실로 없어진 것이며 ‘&’ 

운 흔동되언 ‘。’과 ‘&’이 원래의 ‘&’위치로 홍합되어 끌자로는 ‘。’이 남게 펀 

것이다. 

그러면 운제는 ‘ Ã , ;;ç， ’이 왜 ‘격’ 앞으로 오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洪걷￥힘훌의 

「三題聲윷J (1751) 에는 당시 일반안들에게 쓰이던 反切에 의해 자음의 순서를 ‘ ìL 

t::2. 0 닙人。"'70;1:큐고효’록 하고 있는데， 이에 의해 당시에는 ‘ Ã 숭’이 ‘큐’ 앞 

으로 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만 ‘ E 큐’으로 배열펀 것은 찰웃 

일 가능성이 있다) . 이와 같이 펀 이유로는 당시 獨用字는 ‘ Ã 7o;큐 E 표승’의 6자안 

데 이중 ‘ x’만이 全淸이고 나머지 ‘큐， E 고， 숭， 당’는 次淸이어서 우선척으로 

全淸字를 次淸字 앞ξ로 가져가 ‘ ;ξ 큐 E 표숭숭’으로 배열이 되었을 것￡로 s생각되 

며， 같윤 觸흡안 ‘ ;κ’과 ‘*’이 갈라져 있음에 대해 이를 시정하고자 하여 ‘￡’을 

‘ Ã' 뒤에 가져간 결파로 생각완다. 

이후 池錫永의 「新訂國文J (1905) 에서 ‘ E ’파 ‘큐’의 순서가 바뀌어 현재와 동알 

하게 자음이 배열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시 만간에 널리 채택되어 쓰이먼 한글의 배열은 그 명칭과 함께 초 

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끌 맞충법 통일안에서 채택되어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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